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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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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Korean Learners’ Listening Ability. Bilingual Research 58, 143-168. This 

study investigates how shadow speaking affects on adult Korean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 and affective attitude about Korean language learning. To 

meet the goal, an experiment had been carried out into shadow speaking 

education for five weeks to 29 adult Korean learners. The group was assigned to 

three language proficiency groups followed their levels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level 4, level 5 and level 6. The study examined learner’s Korean 

listening ability using the TOPIK and affective attitude using the survey. Paired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for 

results, the study found out that (i) the whole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on Korean listening ability, (ii) there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only level 4 group, and (iii) the whole group reported that shadow speaking 

brought the positive effects on listening ability and affective attitude. Overall, this 

study proved that shadow speaking was an effective way improving Korean 

listening ability and arousing a positive attitude about Korean languag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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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shadowing)는 Cherry(1953)에서 처음으로 사용

한 용어로 소리를 들으면서 발화 속도, 억양 등을 그대로 따라하는 활동

을 말한다. 이 학습법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들으면

서 동시에 읽기 혹은 말하기 방식으로 따라 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골고루 이루어지게 하고,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들(이고운, 2008; 류계영, 2010; 서윤미, 2012)은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활동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원어민의 빠른 발화 속도에 익숙해

지고 나중에는 느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듣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원어민의 발화 속도가 듣기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Vogely, 1998; 안경화 외, 2000; 최은지, 2007)

이라는 점에서 듣기 교육에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의 필요성에 대해 시

사하고 있다.1)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듣기 학습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다(Tamai, 1992; Sadowski, 2006; 이나은 외, 2010; 전

은경, 2011). 그러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에 관

한 연구를 찾기 힘들고 특히 이를 실험하여 그 효과를 논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중ㆍ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림

자처럼 따라 하기의 두 방법 즉, 읽기와 말하기 중 말하기에 집중하여 그

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2)

1) 최은지(2007)에서는 학습자들이 초급 수준에서부터 교재와 수업을 통해 한국

인의 실제 발화 속도에 노출되어 연습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2) Morley(1991)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가 많은 정신적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

에 언어 수준이 하위보다는 중ㆍ상위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였

다(전은경, 2011:384). 또한 연구자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들리는 소리

에만 집중하여 따라 하는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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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shadowing)는 영어 단어 ‘shadow’의 동사 뜻인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다’, ‘미행하다’에서 나왔다. 이것은 화자가 말하

는 것을 그림자처럼 따라 하는 것으로 화자의 발음, 발화 속도, 억양, 리

듬 등을 흉내 내면서 따라하는 것이다. Cherry(1953)에서는 이를 계속되

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동시에 크게 따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Nye & Fowler(2003)은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는 들리는 내용을 가능한 

빨리 따라하면서 화자의 지역적 방언과 발화상의 특징 또한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와 모방을 구별하였다. 전은

경(2011)에서는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는 동시통역의 기초 훈련 연습 방

법으로 많이 사용되며 화자의 발음, 억양 등을 흉내 내면서 동시에 내용

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adowski(2003)에서는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를 들리는 소리를 대본 

없이 따라 말하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shadow speaking)와 대본을 

보면서 따라 읽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shadow reading)로 세분화하였

다. 류계영(2010)은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의 용어 

사용 및 번역에 오류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를 그림

자처럼 따라 말하기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로 분류하여 사용할 것을 제

안하였다.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험 참여자들의 

발화가 부자연스럽고 기형적이라고 하며 그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

를 보고한 연구들(Cherry, 1953; Sergeant, 1961; Wingate, 1976)과 실험 

참여자들의 발화가 명확하게 이해 가능하다고 하며 긍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들(Moray, 1959; Schwitzgebel & Taylor, 1980; Marslen-Wilson, 

1985; Nye & Fowler, 2003; Sadowski, 2006; Mitterer & Ernestus, 2008; 

Guerrero & Commander, 2013)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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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Sergeant(1961)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의 발화 내용이 부정확

하고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수행이 반응의 강도와 연습량에 비례하며 

들리는 내용의 속도에 반비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들은 발화의 이해 가능성, 듣기 능력 향상, 그리고 학습자의 집중력 및 

장기기억력 향상 등을 언급하며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Marslen-Wilson(1985)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그림자

처럼 따라 말하기를 한 발화를 통사적ㆍ의미적으로 분석하여 실험 참여

자들의 지속적인 오류의 감소를 밝혔는데 이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언어 이해 과정도 촉진하였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3) 한편, Sadowski(2006)에서는 일반적인 읽기 집단과 그림자

처럼 따라 말하기 집단의 평균 인식 오류가 0.06%로 아주 근소한 차이

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4)

이어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가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다수

의 연구가 있는데 연구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모두 사용한 연구이

다(Sadowski, 2003; 최윤하, 2007; 김수경, 2008; 이고운, 2008; 이화진, 

2013; 조윤경, 2013). Sadowski(2003)에서는 두 방법 모두 듣기 능력 향

상에 도움이 되며 발음의 정확성이나 이해 가능성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반면, 김수경(2008)은 두 방법 모두 영어 듣기, 말하기, 발음에 도움

이 되나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만을 사용한 연구들(Tamai, 1992; 이나

3) Marslen-Wilson(1985)는 평균 250∼300msec 정도가 지연되어 매우 근접하게 

따라 하는 것을 ‘close shadowing’으로 표현하였고, 평균 500msec 이상 늦게 

따라 하는 것을 ‘distant shadowing’으로 표현하였다. 여성 참여자 중 25%는 

들리는 소리를 매우 근접한 속도로 따라하였고, 나머지는 다소 늦게 발화하

였다.

4) 일반적인 읽기 집단의 평균 인식 오류는 24.70%,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집

단의 평균 인식 오류는 24.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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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 2010)이 있는데 이나은 외(2010)에서는 듣고 말하기 집단, 그림자

처럼 따라 말하기 집단(이를 다시 그룹 학습과 자기 주도적 개인 학습으

로 나눔)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 결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집단

의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특히 자기 주도적 

개인 학습이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셋째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만을 사용한 연구들(류계영, 2010; 전은

경, 2011; 여지민, 2012)인데 언어 숙달도별로 나누어 실험한 전은경

(2011)에서는 모든 집단의 영어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여지민(2012)에서는 읽기 능력과 읽기 유

창성이 향상되었으나 듣기 능력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의 또 다른 효과로 연구들은 학습자의 집중력과 

장기 기억력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

하였다(Murphey, 2001; 최윤하, 2007; 이고운, 2008; 류계영, 2010; 여지

민, 2012; 조윤경, 2013; Guerrero & Commander, 2013). 류계영(2010)에

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한국어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특히 듣기에 대한 

태도 중 흥미도, 집중도, 그리고 자신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Murphey(2001)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그림자

처럼 따라 하기가 청각 단기 기억력, 주목, 내재화에 효과적임을 밝혔

다.5) 이와 비슷하게 Guerrero & Commander(2013)에서는 상호작용적 단

계와 비상호작용적 단계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과제의 반복되는 구조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모방, 이야기 이해 

및 기억, 제2언어 내재화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와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의 영향 간의 관계에 대

5) Murphey(2001:130)에서는 Continuums of shadowing(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연속

체)을 silent(무언의) vs out loud(소리 내어), complete(완벽한) vs selective(선택적

인), non-interactive(비상호작용적) vs interactive(상호작용적)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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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가 언어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에게 더 긍정

적이라는 결과(류계영, 2010; 전은경, 2011)와 언어 숙달도가 낮은 학습

자에게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Tamai, 1992; 김수경, 2008; 이화진, 2013; 

조윤경, 2013)가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차이에 대해 전은경(2011)

에서는 교사에 따른 지도 방법의 차이, 집단 선정 기준, 집단 내에서의 

개인별 언어 숙달도 차이, 그리고 테스트 문항의 난이도 차이 등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중ㆍ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

기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그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심화 설문을 통하여 그림

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실험 참여자들의 정의적 태도6)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가?

연구 질문 2.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 질문 3.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가?

6) 본고에서는 심화 설문 결과 분석을 위하여 ‘흥미, 자신감, 집중력’을 통칭하는 

뜻으로 ‘정의적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타 연구에서의 ‘정의적 

태도’와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원문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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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집단 5급 집단 4급 집단

인원(명) 10(남 2/여 8) 9(남 1/여 8) 10(남 3/여 7)

M SD M SD M SD

연령(살) 25.40 1.20 26.22 2.15 22.80 1.66

거주기간(년) 3.40 2.01 2.99 1.71 1.44 0.72

학습기간(년) 3.90 1.76 4.00 1.70 2.20 1.60

3. 연구 방법

3.1. 실험 참여자

본 실험의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의 A대학교 어학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총 29명(남 6/여 23)으로 TOPIK 급수는 4급 7명, 5급 9명, 6급 10

명, 무급 3명이다. 국적은 중국 24명, 일본 4명, 캄보디아 1명이고, 소속

은 어학원 3명, 대학교 7명, 대학원 19명이다. 연령은 평균 24.76세(표준

편차 2.24), 한국 거주 기간은 평균 2.60년(표준편차 1.79), 한국어 학습 

기간은 평균 3.34년(표준편차 1.88)이다. 한국어 숙달도 평가에서 가장 

공신력을 갖춘 시험인 TOPIK에 따라 6급 집단, 5급 집단, 4급 집단으로 

구분하였다.7)

<표 1> 실험 참여자 정보

*
M: 평균, SD: 표준편차, 거주기간: 한국 거주 기간, 학습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7) 한국어능력시험 급수가 없는 3명은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학습 기간을 고

려하여 4급 집단에 포함시켰다. 3명 모두 한국 거주 기간이 8개월이고, 한국

어 학습 기간은 평균 2.33년(표준편차 0.58)이다. 이 3명을 제외한 4급 집단의 

한국 거주 기간은 1.71년(표준편차 0.76)이고, 한국어 학습 기간은 1.20년(표

준편차 0.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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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도구

3.2.1.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

본 연구는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를 위해 TOPIK 제24회와 제26회 듣

기 시험지에서 12문제(19∼30번)를 출력하여 사용하였다.8) 듣기 파일은 

GoldWave v5.70을 사용하여 1∼18번을 삭제하고 19∼30번만 남도록 편

집해서 사용하였다. TOPIK 6급 취득자 5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11

일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 예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9) 값이 고급은 0.837, 중급은 0.712로 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검증되었다.

3.2.2.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텍스트

본 연구의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수업에 사용한 텍스트는 총 8개로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와 비슷한 형식과 난이도로 맞추기 위하여 TOPIK 

제33회와 제34회의 듣기 후반부에서 발췌하였다.10) TOPIK 4급, 6급 취

득자 각각 1명씩에게 들려주어 듣기 자료의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데 이

8) 본 연구의 실험 도구를 준비할 때 TOPIK 기출문제를 제35회까지만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TOPIK 시험 체계가 개편되기 전의 기출문제를 사용하였고, 

예비 평가에 영향을 줄이고자 비교적 이전에 시행된 기출문제로 선정하였다.

9)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는 내적 일관성 지수로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Alpha의 값이 0.6 또는 그 이하이면 내적 일관성이 신

뢰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0.65∼0.7이면 허용할 만한 수

준으로, 0.7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10) 제33회와 제34회 듣기 대본에 있던 문제 번호, 배점, 지시문을 삭제한 후 본 

실험에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텍스트 각각에 번호를 붙였다. 텍스트 1번부터 

7번은 제34회 19∼30번, 텍스트 8번은 제33회 27∼28번 듣기 대본 내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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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많은 여성분들, 높은 하이힐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침마

다 건강과 아름다움 사이에서 고민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굽 높이

를 조절할 수 있는 구두가 나왔습니다. 버튼만으로 2에서 10센티미터까

지 굽 조절이 가능합니다. 출근 시간에 늦어 뛰어갈 때, 계단을 오르내

릴 때 굽을 낮게 조절해 보세요.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직장

에 도착하면 굽을 높여 맵시를 살릴 수도 있고요. 이제 굽 조절 하이힐

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세요. MBS 김철수입니다.

여자: 손님, 그럼 이 빨간색 가방으로 드릴까요?

남자: 네, 그걸로 주세요.

여자: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매장 고객 카드 있으세요? 주시면 포인트 적립해 

드릴게요.

남자: 카드는 없는데요. 만드는 데 오래 걸려요?

여자: 아니요. 금방 됩니다. 계산 먼저 하고 만들어 드릴게요.

남자: (생각하면서) 음……. 괜찮아요. 카드는 다음에 만들게요.

들 모두 텍스트의 속도와 길이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활동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음성 파일은 GoldWave v5.70을 이용하여 편집하였다.11) 음성 파일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고 수업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림자처럼 따

라 말하기 수업에 사용할 부분만 발췌한 다음 텍스트 단위로 분할하여(8

개) 저장하였다 5ㆍ6급 집단은 고급 대본을 사용하였고 4급 집단은 중급 

대본을 사용하였다.

<표 2>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텍스트의 실제(5ㆍ6급 집단)

<표 3>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텍스트의 실제(4급 집단)

11) GoldWave는 음성의 파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끊어서 그림자처

럼 따라 말하기 활동을 하는 데 적합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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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6급 집단 4급 집단

번호 유형 시간 음절 수 번호 유형 시간 음절 수

1 독백 42초 188 1 대화 31초 107

2 독백 60초 174 2 대화 44초 162

3 독백 60초 239 3 대화 50초 199

4 독백 70초 294 4 대화 43초 190

5 대화 55초 252 5 독백 53초 226

6 독백 59초 251 6 대화 48초 218

7 독백 65초 288 7 대화 50초 238

8 대화 67초 302 8 대화 54초 217

<표 4>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텍스트의 세부 정보

3.2.3. 심화 설문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에 대한 실험 참여자들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

보고 심층적인 의견을 듣고자 사후에 심화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설문 문항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이고운, 2008; 류계영, 

2010; 고희정, 2011; 서윤미, 2012), 총 30문항(폐쇄형 문항 25개, 개방형 

문항 5개)으로 구성되었다. 폐쇄형 문항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한

국어 학습(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 및 외국어 듣기 불안에 미친 

영향,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2) 개방형 

문항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의 장단점, 수업 개선 방안 등을 묻는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시작 전에 간략하게 설문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문 응답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폐쇄형 문

항의 신뢰도는 0.819로 높게 나타났다.

12)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여 점수 범위는 25

점부터 10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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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예전보다 듣기에 대한 흥
미가 더 생겼다고 느낀다.

(중략)

1. 섀도우 스피킹을 통해서 듣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졌습니까? 섀도
우 스피킹이 듣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중략)

<표 5> 심화 설문지의 실제13)

3.3. 실험 절차

본 실험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실

험 참여자의 개인별 가용 시간을 확인하여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한 그룹으로 묶어 실험 일정을 확정하였다.14) 사전 모임에서는 실험의 

일정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 참여자들의 동의

서를 받은 후 사전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주부터 세부 수업 

절차에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후 모임에서

는 사후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심화 설문지를 받았다. 전체 실험은 일

주일에 1번씩(약 40분) 총 5번으로, 총 실험 시간은 200분 정도 소요되었

다.15)

13) 1∼4번은 듣기, 5∼8번은 말하기, 9∼12번은 읽기, 13∼16번은 쓰기, 17∼20

번은 발음에 대한 문항이다.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shadow speaking

(섀도우 스피킹)’의 번역어이다. 도구 제작의 용이성을 위해 ‘섀도우 스피킹’

으로 적었다.

14) 5ㆍ6급 집단의 경우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텍스트

가 같기 때문에 한 그룹으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

인 사정으로 인하여 실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1주일이 지나기 전에 

보충 실험을 진행하여 전체 실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15) 실험 기간이 길고 시간 소요가 많아 참여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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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수업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수업은 총 3차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매 차

시 수업은 ‘도입, 듣기 전, 듣기, 듣기 후,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었다. 텍

스트 유형(독백, 대화)에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방식을 다르게 진

행하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텍스트에

서 수업 방식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활동 

전 단어 및 내용 학습의 중요성을 주장한 여러 선행연구(Boyle, 1995; 이

용성, 2005; 김수지, 2007; 이고운, 2008; 류계영, 2010; 고희정, 2011; 이

화진, 2013; 조윤경, 2013)를 토대로 듣기 전 단계에 단어 및 내용 학습 

시간을 포함시켰다.

도입 단계에서는 인사 및 그날의 수업 절차를 설명하였다. 듣기 전 단

계에서 실험 참여자가 질문을 하면 연구자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알려 

주었다. 듣기 단계는 대본 보며 듣기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순서로 

진행하였는데 매 차시마다 횟수를 다르게 하였다.16) 대본 보며 듣기를 

하는 동안에 대본에 구, 절, 문장을 ‘/’로 구분하거나 모르는 단어에 밑줄

을 긋는 등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먼저 문장 단위로 끊어서 수차례 진행한 후17) 중간에 끊지 않고 텍스트 

전체를 한 번에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18)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

실한 실험 참여를 독려하였다.

16) 이는 향후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수업에 실험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

함이다. 대본 보며 듣기는 텍스트별로 1차시 4회씩, 2차시 4회씩, 3차시 2회

씩으로 진행하였고,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텍스트별로 1차시 4회씩(문

장별 3회, 통 1회), 2차시 6회씩(문장별 3회, 통 3회), 3차시 4회씩(문장별 2

회, 통 2회)으로 진행하였다.

17) 한 문장씩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를 진행하였는데 긴 문장의 경우에는 담

화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2∼3부분으로 나누어 연습하기도 하였다.

18) 실험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한 회의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끝나고 대본

을 보고 따라 하기 어려운 발음 등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였다. 이 때,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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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인사하기
수업 절차 설명하기

듣기 전
듣기 대본 묵독하기
모르는 단어, 문장 내용 학습하기

듣기
듣기 대본 보며 듣기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듣기 후
다음 차시 듣기 대본 묵독하기(단어에 대해 질문하면 연구자
가 설명해준다.)

마무리
수업 소감 나누기
다음 차시 수업 예고하기
인사하기

기를 하는 동안에 화자의 속도, 발음, 억양 등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할 

것을 지시하였다. 듣기 후 단계에서는 다음 차시 듣기 대본을 묵독하고, 

모르는 단어 등을 질문하면 연구자가 설명하였다.

<표 6>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수업 절차

4.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어 중ㆍ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

기 수업을 진행하여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듣기 능력과 정의적인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질문에 따라 결과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v22를 사용하였다.

을 암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대 15초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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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전체 집단
사전 65.16 18.77

-3.703 28 .001***
사후 75.07 16.50

4.1. 전체 집단의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 결과

연구 질문 1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

을 향상시키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의 한국어 듣기 능

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대응표본 t-검

정19)을 통하여 실험 참여자들의 평균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

아보았다. 

전체 집단의 사전 듣기 평가 평균은 65.16점(표준편차 18.77)이었고, 

사후 듣기 평가 평균은 75.07점(표준편차 16.50)이었다. 사후 듣기 평가 

점수는 사전 듣기 평가 점수에 비하여 평균 9.91점이 향상되었다.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전체 집단의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였다.

<표 7> 전체 집단의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 t-검정 결과

 *사전: 사전 듣기 평가, 사후: 사후 듣기 평가(이하 동일), 
***
p<.001

위의 결과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듣기 이해력의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Moray, 1959; Tamai, 1992; Sadowski, 2003; 이나은 외, 2010). 한국어교

육 분야에서는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가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

증한 류계영(2010)의 결과와 유사한 반면 여지민(2012)의 결과와는 반대

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위의 두 연구는 모두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다

룬 반면 본 연구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를 사용하였다는 데 차이가 

19)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은 관련되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강주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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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6급 집단
사전 71.79 10.33

-2.099 9 .065
사후 80.52 10.55

5급 집단
사전 51.57 20.97

-1.303 8 .229
사후 59.26 16.54

4급 집단
사전 70.77 18.18

-3.118 9 .012*
사후 83.85 11.15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듣기 능

력을 향상시킨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후속 연구를 통하여 두 활동의 

효과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4.2. 숙달도별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 결과 

연구 질문 2는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

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가?’이다. 집단별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6급 집단의 사전 듣기 평

가 평균은 71.79점(표준편차 10.33)이었고 사후 듣기 평가 평균은 80.52

점(표준편차 10.55)으로, 6급 집단은 평균 8.73점이 향상되었다. 5급 집단

의 사전 듣기 평가 평균은 51.57점(표준편차 20.97)이었고 사후 듣기 평

가 평균은 59.26점(표준편차 16.54)으로, 5급 집단은 평균 7.69점이 향상

되었다. 4급 집단의 사전 듣기 평가 평균은 70.77점(표준편차 18.18)이었

고 사후 듣기 평가 평균은 83.85점(표준편차 11.15)으로, 4급 집단은 평

균 13.08점이 향상되었다. 4급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크게 향상되었

으며, 그 다음은 6급 집단, 5급 집단 순이었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4급 

집단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2)를 보였다.

<표 8> 집단별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 t-검정 결과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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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에게 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화진(2013), 조윤경(201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이화진(2013)에서는 전체 집단의 듣기 평가 평균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는데, 숙달도별 결과에서는 하위 

집단만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실험 참여자 수가 상위 집단 3명, 중위 집

단 4명, 하위 집단 3명으로 너무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조윤경

(2013)에서는 실험 참여자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3명의 평균 점수가 모

두 향상되었는데 특히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응표본 t-검정과 같은 통계 처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점수로만 제시하였다.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상ㆍ중

위 집단),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하위 집단), 받아쓰기를 혼합하여 사용

하여 연구 결과가 순수하게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의 효과라고 보기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위의 결과는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에게 더 긍정적이라고 밝힌 류

계영(2010), 전은경(2011)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20) 류계영

(2010)에서는 전체 집단의 평균 향상이 유의미하고 집단별 향상도 모두 

유의미함을 밝혔다. 그러나 숙달도가 높을수록 많이 향상되었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상ㆍ중위 집단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가 상위 집단에게 더 유의미한 활동이

라고 하였다. 전은경(2011)에서는 전체 집단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

고 집단별 결과는 상ㆍ중위 집단만 유의미하게 나왔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의 실험 참여자는 초등학생(이화진, 2013; 조윤경, 

2013), 고등학생(전은경, 2011), 성인(류계영, 2010)으로 본고의 실험 참

여자(성인)와 차이가 있고, 숙달도별로 분류한 집단 선정에도 차이가 있

으며,21)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방법만을 사용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20) 본 연구의 6급 집단에서도 유의 수준에 근사한 값(p=.065, p>.05)을 보여 교

육 기간이 길어진다면 향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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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본 실

험 참여자들의 집단 간 차이(나이, 소속,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

간), 수업에 사용한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텍스트 유형, 수업 인원수, 

듣기 평가 시험지 등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4.3. 심화 설문 결과

연구 질문 3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먼저 심화 설문의 폐쇄형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집단의 평균은 

68.07점(표준편차 7.19)이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6급 집단은 평균 

66.70점(표준편차 5.87), 5급 집단은 평균 65.78점(표준편차 7.63), 4급 집

단은 평균 71.50(표준편차 7.35)으로, 5ㆍ6급 집단에 비해 4급 집단의 평

균이 조금 높았다. 집단별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22)을 실시한 결과, 10번(나는 

예전보다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에 대한 세 집단 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의 내부적인 차이를 설

명하기 위하여 95% 신뢰구간에서 Scheffe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4

급 집단과 5급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25).

21) 류계영(2010)에서는 실험 참여자를 한국어를 학습한 지 최소 1년 반 이상이 

된 학문 목적 학습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들을 ‘고급 학습자’라고 하였다. 그

리고 사전 듣기 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으로 분

류하였다.

22)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은 세 개 이상의 집단 평균을 비교하

기 위해 비교과정에 분산을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이다(강주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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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6급 집단 10 2.60 0.52
집단 간=2

집단 내=26

합계=28

4.439 .022*
5급 집단 9 2.11 0.60

4급 집단 10 2.80 0.42

합계 29 2.52 0.57

<표 9> 심화 설문 폐쇄형 10번 문항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p<.05

본 연구의 연구 범위에 따라 폐쇄형 문항 중에서 듣기에 관한 문항(1, 

2, 3, 4번),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활동에 관한 문항(21, 22, 23, 25번), 

외국어 듣기 불안에 관한 문항(24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

다.23) 9문항 중에서 1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

체 집단에서 긍정적인 반응 상위 3문항은 순서대로 4번(3.31점, 나는 섀

도우 스피킹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1번(3.24점, 나는 섀도

우 스피킹에 흥미가 있다), 23번(3.17점, 나는 섀도우 스피킹에 집중력이 

있다)이었다. 부정적인 반응은 1개로 24번(2.34점, 나는 한국어를 들을 

때 예전보다 덜 불안하다고 느낀다)이었다. 집단별로 순위에 근소한 차

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학습자의 정의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류계영(2010), 여지민(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심화 설문의 개방형 문항에 대한 실험 참여자들의 답변을 중

복으로 체크하여 정리하였다. <표 10>을 보면 실험 참여자들은 그림자

처럼 따라 말하기가 듣기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더

불어 발음, 내용 이해, 말하기, 자가 학습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다양한 영역에 효과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Murphey, 2001; 최윤하, 2007; 이고운, 2008; 류

23)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다 = 3점, 매우 그

렇다 = 4점’으로 평균 2.5점 이상인 경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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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섀도우 스피킹을 통해서 듣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졌습니까? 섀도
우 스피킹이 듣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듣기 집중력이 향상된다(10), 듣기에 도움이 된다(9), 발음에 도움이 된다(6), 

듣기 자신감이 생긴다(4), 듣기 흥미가 커진다(4), 자가 학습이 된다(4), 단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3),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3), 듣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
지지 않는다(3),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2), 기억력이 좋아진다(1), 듣기 불안이 
감소한다(1), 기억력이 좋아진다(1).

2. 섀도우 스피킹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듣기에 도움이 된다(11), 듣기 집중력이 향상된다(11), 발음에 도움이 된다(11),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10),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8), 자기 실력 인식 및 학
습이 가능하다(5), 단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4), 기억력이 좋아진다(4), 읽기에 

계영, 2010; 여지민, 2012; 조윤경, 2013; Guerrero & Commander, 2013)

의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를 반복하면 지루하고 집중력이 떨어

진다는 의견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방법은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고도의 집중력

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할 경우 지치기 쉽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수업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단어, 발음 학습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어 및 내용에 대해 2번씩 예습했

지만 실험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일상

생활에 관한 재미있는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는 5ㆍ6급 집단의 텍스트 주제가 ‘오락 프로그램 자막’, ‘사진 저작권’, 

‘쓰레기 소각장 건립’ 등의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것이 다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속도를 점진적으로 빠르게 조절하면 좋

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Sergeant(1961)에서 언급한 것처럼 들리는 내용의 

속도에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수행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그림

자처럼 따라 말하기의 효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 심화 설문 개방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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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4), 듣기 흥미가 커진다(3), 억양에 도움이 된다(3), 발화 속도가 
빨라진다(3), 문법에 도움이 된다(3), 듣기 자신감이 생긴다(2), 쓰기에 도움이 
된다(2), 단기간 학습 효과가 좋다(2), 불안이 감소한다(1).

3. 섀도우 스피킹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하면 지겹다(7), 자가 학습이 어렵다(5), 단점이 없다(4), 많이 하면 집중
력이 떨어진다(3), 시간이 오래 걸린다(3),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다(2), 스트
레스가 생긴다(1), 불안이 생긴다(2), 내용에 소홀해질 수 있다(2), 새로운 단어
가 어렵다(2), 토픽 듣기 공부에 부적합하다(2), 진정성이 떨어진다(2), 선생님
이 필요하다(2), 자신감이 떨어진다(2),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횟수가 적다
(2), 긴장이 생긴다(1), 내용을 오래 기억하기 어렵다(1),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1).

4. 수업에서 섀도우 스피킹을 할 때, 텍스트 길이와 섀도우 스피킹 횟수는 어
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5ㆍ6급 집단 4급 집단

모든 차시가 적절하다(5), 3차시가 적
절하다(4), 기타 의견(4), 횟수를 줄이
는 게 좋다(2), 1차시가 적절하다(1), 2

차시가 적절하다(1), 횟수를 늘리는 게 
좋다(1).

모든 차시가 적절하다(2), 2차시가 적
절하다(2), 3차시가 적절하다(2), 1차시
가 적절하다(1), 기타 의견(1)

5. 섀도우 스피킹 수업의 개선방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발음에 대해 예습하거나 학습하는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9), 내용을 다
양하게 하면 좋겠다(6), 속도를 조절하면 좋겠다(6), 1명씩 따라 하면 좋겠다
(4), 대본 없이 들으면 좋겠다(2),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전에 더 많이 들으
면 좋겠다(2), 텍스트 길이를 줄이면 좋겠다(2), 내용 학습 후에 그림자처럼 따
라 말하기를 하면 좋겠다(2), 어휘 예습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1),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전에 들은 내용 확인 질문이 있으면 좋겠다(1).

본 연구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어 중ㆍ

고급 성인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과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3차시의 짧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전

체 집단의 평균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그림

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고급보다는 중급 학습자들에게서 더욱 효과적이

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중ㆍ고급 학습자들 중 4급 집단에게서 듣기 능

력과 정의적 태도가 더 효과적인 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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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듣기뿐만 아니라 발음, 말하기, 읽기 학습

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본고의 심

화 설문 결과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으로 듣기 수업에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를 사용하면 듣기 능력 향상과 더불어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

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가가 긍정

적이었다. 심화 설문 폐쇄형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았고, 실험 이후에도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활동으로 공부하겠다는 응답이 86%였다. 이처

럼 학습자의 긍정적인 인식은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에

서도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활용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중ㆍ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

기가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TOPIK 듣기 텍스트로 그림자처럼 따라 말

하기 수업을 진행하였고, TOPIK 듣기 12문제를 발췌하여 사전ㆍ사후 듣

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사후 심화 설문을 통하여 그림자처럼 따

라 말하기에 대한 실험 참여자들의 생각과 느낌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한국어 듣기 능력 향상에 도

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전ㆍ사후 듣기 평가 결과 전체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001).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결과에서

는 4급 집단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2). 이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

하기가 고급보다는 중급 학습자 집단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어서 심화 설문 분석 결과 실험 참여자들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

기가 한국어 학습(듣기, 말하기, 읽기, 발음) 태도 개선을 가져온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발음, 말하기, 내용 이해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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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 방법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다

수의 장점을 가진 활동이다. 먼저, 목적에 맞게 텍스트 내용, 기법, 속도

를 다양화할 수 있고, 그룹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개별 학습으로도 수

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어서, 청취 도구만 있으면 실시할 수 있어 실용

성이 매우 높은 활동으로 교실 상황에 따라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용

하면 대화 상황을 보면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학습자의 몰입 정도를 더

욱 높일 수 있다(Boyle, 1995; Murphey, 2001; 이나은 외, 2010; Guerrero 

& Commander, 2013). 또한 듣기 능력 신장과 함께 듣기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성 그리고 실용

성에서 활용도가 높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를 한국어 듣기 수업에 잘 

접목시킨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어 중ㆍ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림자처럼 따라 말

하기가 한국어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험 참

여자의 수가 적어 일반 듣기 활동을 하는 통제 집단 및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집단을 설정하지 못하였고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만을 실시하여 

여러 교육활동들의 효과를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교

육 기간이 짧다는 점도 본 연구의 단점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와 교육 기간을 늘리고 통제 집단 및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활동 

집단도 설정하여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가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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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예전보다 듣기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고 느낀다.

2 나는 예전보다 듣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3 나는 예전보다 듣기에 대한 집중력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4 나는 섀도우 스피킹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예전보다 말하기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고 느낀다.

6 나는 예전보다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7 나는 예전보다 말하기에 대한 집중력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8 나는 섀도우 스피킹이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예전보다 읽기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고 느낀다.

10 나는 예전보다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11 나는 예전보다 읽기에 대한 집중력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12 나는 섀도우 스피킹이 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예전보다 쓰기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고 느낀다.

14 나는 예전보다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15 나는 예전보다 쓰기에 대한 집중력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16 나는 섀도우 스피킹이 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예전보다 발음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고 느낀다.

18 나는 예전보다 발음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부록>

심화 설문지

  ◆ 인적 사항

  이름: __________   나이: ___________년생

* 본 설문지는 Shadow speaking(섀도우 스피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한성희

* 설문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은 폐쇄형 질문(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4척도 중 하나에만 Ⅴ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는 개방형 질문(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폐쇄형 설문지 예시

문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섀도우 스피킹에 흥미가 있다. Ⅴ

* 개방형 설문지 예시

1. 섀도우 스피킹을 통해서 듣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졌습니까? 섀도우 스피킹이 

듣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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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는 예전보다 발음에 대한 집중력이 더 생겼다고 느낀다.

20 나는 섀도우 스피킹이 발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섀도우 스피킹에 흥미가 있다.

22 나는 섀도우 스피킹에 자신감이 있다.

23 나는 섀도우 스피킹에 집중력이 있다.

24 나는 한국어를 들을 때 예전보다 덜 불안하다고 느낀다.

25 나는 이후에 한국어를 공부할 때 섀도우 스피킹을 할 것이다.

<2>

1. 섀도우 스피킹을 통해서 듣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졌습니까? 섀도우 스피킹이 

듣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2. 섀도우 스피킹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섀도우 스피킹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수업에서 섀도우 스피킹을 할 때, 텍스트 길이와 섀도우 스피킹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

하다고 생각합니까?

5. 섀도우 스피킹 수업의 개선방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휘 학습 시간이 

더 길면 좋겠다, 섀도우 스피킹을 하기 전에 텍스트를 더 많이 들으면 좋겠다, 느린 속도

부터 따라하면 좋겠다, 텍스트 유형을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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